
공정거래위원회를감사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불공정거래를차단하는본업에충실하지못하다는것은익히알려진사실이다.
최근 폐지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아가면서다소수그러들기는했지만재벌들의출자총액제한등정치적사안
에매달린나머지가격담합, 공급제한, 부당내부거래등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서는거의손을쓰지못한것이
사실이다.
물론공정거래위원회도대통령의업무지시를받는만큼정치적정책결정에서자유로울수는없겠지만본업이라
고할수있는불공정거래를뿌리뽑는일에소홀했다는것은어떠한명분으로도용납받을수없다고보아마땅
할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보면 적발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말
로는 대기업(재벌)의 횡포를 뿌리 뽑겠다고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눈감아주고
중소기업만단속하는아이러니가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다.
대기업을불공정거래행위로단속한사례는눈을씻고보아도찾기어려우며기껏해야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텔레콤을부당한가격담합또는보조금과잉지급으로과징금을부과한정도이다.
이동통신 3사를 단속한것도대기업의부당거래를근절하기위한것이라기보다는이동통신 3사의 경쟁에따른
부산물 성격이 강하고, 굳이 인정하자면 이동통신 소비자의 대부분이 일반국민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지가격담합적발은신문사의눈치를본결과이고, 시멘트는건축에절대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이작용했을
것이다. 가격담합카르텔이횡행하는화학제품은비타민C, 라이신, 페인트가고작이었고페인트를제외하면비
타민 C나 동물사료 첨가제 라이신은 미국이나 EC가 가격담합을 적발해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한 후 조치한
뒷북치기행정에불과했다.
페인트가격담합적발도아마건축자재로서의중요성때문에어찌할수없었던것이아닌가생각된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적발한 것은대부분 일반소비재이거나 국제적으로 문제가된다국적화
학기업이고국내대기업들이장악하고있는산업재부문은적발사례가거의없다고보아도무방한상태이다.
굳이대기업적발사례를든다면 10년정도되었지만 PS 가격담합이유일하지않았나생각된다. PS 가격담합도
공정거래위원회가자발적으로나서적발했다기보다는화학저널이합성수지가격카르텔을구체적으로적시하며
단속할것을요구하자마지못해적발하는시늉을한것에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94년 3월28일 시작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폴리올레핀(PE·PP) 가격 및 공급 카르
텔을적발하지않는것은무슨이유일까?
화학저널이 플래스틱 가공 및 화학섬유 부문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고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의 카르텔 가능성을 지적하자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
소식으로일관하고있다.
합성수지및합섬원료카르텔단속과정에서삼성토탈의임직원들이카르텔의결정적인단서가들어있는문서를
탈취해 빼돌리거나 폐기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이나
조사결과를전혀공표하지않고있는것이다.
카르텔의 결정적 단서를 탈취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후의 대대적 언론플레이를 보고 단속권한을 강화하
기 위한 제스처가 아닌지 순수하게 생각했지만, 오늘에 와서 보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
라는메시지가아니었을까생각되는부분이다.
언론에는석유화학카르텔을대대적으로단속하고있다는메시지를보내면서결과적으로는단속하는시늉에그
치는이중플레이를한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썩은부분을스스로도려내지못하고있다는증거로제3자가나서부정행위를적발하는단계
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감사원은공정거래위원회에대한업무감사를통해카르텔단속과정과조사결과에대한문제점을철저히밝혀내
고상응하는시정조치를내려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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